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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고주문

○ 「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(안)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

2. 제안이유

○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 제4항 및 「국가과학기술자문

회의법 시행령」 제8조 제14호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

관련 예산 편성(안)을 보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별지 참고 

4. 참고사항

○ 「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·조정(안)」 국가과학

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·의결(6.26)

○ 「2027년도 정부 예산안」 국무회의 심의·의결(9.1)





별  지

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

예산 편성(안)

2026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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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’27년도 정부R&D 예산 편성(안) 규모

□ ’27년도 정부R&D 예산안은 39.5조원으로, ’26년도 예산 35.5조원 

대비 11.2%(4.0조원) 증액

○ ’27년도 주요R&D 예산안은 33.8조원(’26년 대비 11.5%(3.5조원) 증액),

일반R&D 예산안은 5.7조원(’26년 대비 9.8%(0.5조원) 증액)으로 편성

< 연도별 정부R&D 예산 규모 >
구분 ’25년 ’26년 ’27년(안)

정부R&D* 29.6조원 35.5조원 39.5조원(+11.2%)

주요R&D 24.8조원 30.3조원 33.8조원(+11.5%)

일반R&D 4.8조원 5.2조원 5.7조원(+9.8%)

    * 과기정통부(혁신본부)가 배분·조정하는 주요R&D 사업 예산에 기획처가 편성하는 
일반R&D 사업(인문사회 분야 등) 예산을 포함

□ 정부R&D 예산 증가율은 ’26년(19.9%)에 이어 ’27년에도 두 자릿수,

R&D 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

    ※ 최근 20년 R&D 예산 연평균 증가율 : 7.2% / (최고) ’26년 19.9%

Ⅱ. ’27년도 정부R&D 투자의 주요 특징

□ 성장의 씨앗 착근을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 투자

○ ’27년은 향후 4년 내 성과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도약과

성장의 씨앗인 내년도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3.3조원 투자

- 특히, 대형R&D 사업(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)은 기존 예타 대비 검토

기간을 대폭 단축(약 2년 → 3개월)하여 투자의 적시성·효과성 강화 

     ※ 대형R&D(사업수/규모) : (검토) 38개/2.5조원→(요구) 31개/2.0조원→(반영) 23개/1.1조원

○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

높이는 지출구조조정(사업부처·기획처·혁신본부) 추진으로 투자 여력 배가

- 계속과제는 미삭감을 원칙으로 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철저하게 

환류, 확보된 재원은 전액 R&D 분야에 재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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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가전략기술 기반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, 7대 SEED 지원 총력

○ 세계 최고·최초기술 확보 및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10대 

NEXT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(’2611.0 → ’27안13.8조원)

- 그중에서도 AI, 반도체 등 국가 대도약 및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

중추인 3대 메가프로젝트, 미래 신산업으로 꽃피울 7대 SEED 중점

     ※ 3대 메가프로젝트+AI R&D(’264.9→’27안5.8조원, 잠정), 7대 SEED R&D(’262.8→’27안3.7조원, 잠정)

< 참고 : 3대 메가프로젝트, 7대 SEED, NEXT 전략기술 분야 >

ㅇ (3대 메가프로젝트) 반도체, 피지컬AI, AI데이터센터(AIDC)

ㅇ (7대 SEED) SMR, 재생에너지, 핵융합, 양자, 우주·항공, 첨단바이오, 첨단공급망

ㅇ (NEXT 전략기술) AI, 차세대보안·네트워크,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첨단로봇·모빌리티, 

차세대전지, 미래에너지·원자력, 혁신·미래소재, 첨단바이오, 우주항공·해양, 양자

□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

○ 투자형(출자방식) R&D 도입으로 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, 지역

자율형 R&D 확대, 국방·K-방산 R&D 강화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

○ 청년·인재 도약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,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,

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지원 등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- 재난안전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개발에도 지원 확대

□ 정부 전 부처 + 민간 ‘원팀’ 협력 기반 R&D 예산 배분·편성

○ 대형 R&D 사업계획서 검토, 신규사업 컨설팅, AI까지 활용한

전문위 사업검토 등을 통해 모든 사업을 민간 전문가와 심층 점검

○ 혁신본부주요R&D 예산 배분·조정, 기획처정부 예산안 편성 全 과정에서 

칸막이를 뛰어넘어 양 부처 간 참여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

○ 과학기술 정책과 정부R&D 투자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

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논의한 핵심 의제 관련 예산 우선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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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  한눈에 보는 ’27년도 정부R&D 투자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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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  주요 분야별 ’27년도 정부R&D 투자 규모

(단위 : 조원, %)

분야
’26년

예산(A)

’27년
정부안(B)

’26년 대비 증감

(B-A) %

 3대 메가프로젝트 + AI (잠정) 4.9 5.8 0.9 18.5

 7대 SEED (잠정) 2.8 3.7 0.9 34.4

 NEXT 전략기술 ※ 총계는 중복제외 규모 11.0 13.8 2.8 25.3

 ① AI 2.4 4.1 1.7 69.1

 ② 차세대보안·네트워크 0.62 0.69 0.07 11.7

 ③ 반도체·디스플레이 1.2 1.3 0.1 11.8

 ④ 첨단로봇·모빌리티 0.7 1.1 0.3 46.9

 ⑤ 차세대전지 0.27 0.28 0.01 3.4

 ⑥ 미래에너지·원자력 1.2 1.7 0.5 37.7

 ⑦ 혁신·미래소재 2.41 2.44 0.03 1.4

 ⑧ 첨단바이오 1.9 2.2 0.3 15.2

 ⑨ 우주항공·해양 1.5 2.0 0.5 35.4

 ⑩ 양자 0.30 0.37 0.07 24.3

중소·벤처·사업화 3.4 4.2 0.8 24.8

지역* 3.3 4.5 1.2 35.6

국방** 4.7 5.0 0.3 7.3

청년·인재 1.5 1.8 0.3 20.9

기초연구 3.4 3.6 0.2 5.9

출연·직할연 4.0 4.8 0.8 18.9

재난안전 2.4 2.7 0.2 10.2

  * 기존 지특회계 사업으로 관리했던 지역R&D의 범위를 확장. 재원구조(지방비매칭 등),

지원 근거, 추진체계 및 수행주체 등을 고려하여 지역R&D 통계를 새롭게 정비

 ** 이중 용도로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 사업을 국방R&D 통계에 편입

 ※ 동일 사업이 여러 분야 통계에 반영된 경우 존재(◯예  지역AX 사업은 AI, 지역 통계에 각각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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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’27년도 정부R&D 투자 주요 내용

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담대한 R&D 투자

“과학기술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씨앗을 뿌리내리고,
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기술주도 성장 구현”

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 국가 대혁신  7대 SEED 기반 대한민국 미래개척

ㅇ 3대 메가프로젝트 혁신기반 마련
 ※ AI(피지컬AI, AIDC 등), 차세대보안·네트워크, 

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

ㅇ 산업 대전환 대응, 주력기술 고도화
 ※ 첨단로봇·모빌리티, 차세대전지 등

ㅇ 에너지·공급망 핵심기술 확보
 ※ 미래에너지(재생에너지, 핵융합 등)·원자력

(SMR 등), 혁신·미래소재 등

ㅇ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 육성
 ※ 양자, 우주항공·해양, 첨단바이오 등

 투자 선순환으로 지역·기업 활력 제고  미래세대에 흔들림 없는 성장 약속

ㅇ 기술사업화·기업성장 촉진
 ※ 투자형(출자방식) R&D 도입 등

ㅇ 지역 주도 R&D 투자 확대
 ※ 지역 자율형 R&D 강화 등

ㅇ 국방력·K-방산 동반성장 도모

ㅇ 청년·인재 성장사다리 구축
 ※ 인재양성·유치, 청년창업 등

ㅇ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※ 기초연구(대학), 출연기관 등

ㅇ 국민안전·일상이 우선인 사회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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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 국가 대혁신 견인

□ AI,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혁신기반 마련

○ (AI : ’262.4 → ’27안4.1조원) 선제적·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선도기술을

확보하고 AI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AI 3대 강국 조기 도약

- 피지컬AI답변하는 AI를 넘어 행동하는 AI로, ’30년까지 피지컬AI 1강

도약을 목표로 피지컬AI 풀스택 기술개발*에 역량 결집

     * 데이터 구축 - 가상·실세계 최적화 기술 - 파운데이션모델 개발 등

▪ 대규모 합성데이터 생성을 위한 월드모델 및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

모델, 개방형 휴머노이드 플랫폼 구축 등 국내 생태계 토대 마련

      ※ 신규피지컬AI핵심기술(550억원), 신규NEXT휴머노이드챌린지선도기술개발(175억원) 등

- AI DC(데이터센터)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밸류

체인 진입 및 현 AIDC 한계를 극복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착수

     ※ 신규K-AIDC소부장·클라우드기술개발·고도화(1,545억원) 등

▪ 데이터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AIDC 내 GPU 자원 운용 최적화 및

초고속 네트워크 전송 장비 개발 등 핵심 기자재 국산화 병행

      ※ 데이터센터네트워크인프라기술(93억원), AI클라우드경쟁력강화(110억원) 등

- AI안전·신뢰프론티어 AI 모델 관련 전주기 보안 취약점을 차단하고

고위험 AI의 부작용·위험*을 통제·완화하는 기술 고도화

     * AI 악용(기만·가짜 정보), 알고리즘 편향성, 오작동·통제 상실 등

     ※ 공존가능한신뢰AI를위한AISafety(152억원), AI생태계보안내재화(72억원) 등

○ (차세대보안·네트워크 : ’260.62 → ’27안0.69조원) 사이버 위협의 조기 차단 및

차세대 통신(6G·저궤도위성통신)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 AI 고속도로 구현

- 보안‘AI 보안 풀스택’ 기반 국내외 전방위 해킹위협을 실시간 탐지·차단

     ※ 신규AI사이버쉴드돔기술(550억원), 신규개인정보전주기안심예방기술개발(20억원) 등

- 네트워크’30년대 6G 상용화 대비 시제품 제작 검증, 표준화 기술개발

     ※ 저궤도위성통신기술개발(592억원), 차세대네트워크(6G)산업기술개발(709억원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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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반도체·디스플레이 : ’261.2 → ’27안1.3조원) 메모리 기술 우위 유지 및 

AI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한 산업 육성, OLED 글로벌 초격차 창출

- 반도체엣지·서버용 AI 반도체, 극미세·적층형 소자 등 차세대 유망품목 및

첨단 전력반도체 전주기 개발, 기업 수요 기반 인력양성·소부장 육성

     ※ K-온디바이스AI반도체(1,140억원), 신규차세대K-AI반도체(200억원), 신규초고도화극미세

적층형반도체(250억원),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(980억원) 등

- 디스플레이OLED 성능한계 극복 기술 및 응용시장(융복합, 프리폼 등) 개척을 위한

미래기술 개발, 기업의 효율적 양산 뒷받침을 위한 소부장 생태계 조성

     ※ 신규AI인터페이스공간디스플레이개발(20억원), 신규8세대포토패터닝기술및장수명소자개발(150억원) 등

□ 산업 대전환 총력 대응, 주력 기술·산업 고도화

○ (산업대전환(AX, GX 등) 대응) 제조AX고숙련공의 현장 노하우(암묵지) 전수를

위한 데이터 확보 및 AI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

    ※ 신규제조암묵지활용AI솔루션(2,900억원), 신규풀스택AI팩토리및제조AI파운데이션모델(1,200억원) 등

- GX철강,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의 저·무탄소 공정 혁신, 지역 

연계 CCU(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) 통합 실증 등으로 녹색 대전환 촉진

     ※ 신규산업GX플러스(225억원), 수소환원제철실증(1,066억원), CCU메가프로젝트(629억원) 등

○ (첨단로봇·모빌리티 : ’260.7 → ’27안1.1조원) 피지컬 AI를 담아내는 그릇인

로봇·모빌리티 첨단제품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 자립화

- 로봇글로벌 선도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본격 양산하는 향후 3년 내 승부를 

걸기 위해 핵심부품(구동기, 로봇핸드 등) 국산화와 신속 상용화 가속

     ※ 신규K-로봇생태계고도화(370억원), 로봇산업기술개발(1,560억원), 로봇테스트필드(134억원) 등

- 모빌리티자율주행 핵심기술(AI 모델, 반도체 등) 개발과 함께 서비스 분야 

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보택시 적용 기술(VLA-E2E 등) 지원 본격화

     ※ 신규자동차산업기술(플릿기반로보택시용E2E자율주행)(43억원), SDV용핵심반도체기술(143억원) 등

○ (차세대전지 : ’260.27 → ’27안0.28조원) 시장수요 변화(전기차 수요 편중→

로봇 등) 대응 전고체·리튬메탈(400Wh/kg 이상) 초격차 기술 선점 지원

    ※ 신규배터리산업경쟁력강화(202억원), 차세대이차전지원천기술개발(330억원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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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7대 SEED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개척

□ 국가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에너지,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

○ (미래에너지·원자력 : ’261.2 → ’27안1.7조원)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

대응을 위해 안정적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전력망 최적화에 집중 투자

- 재생에너지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(’28~),

초대형(20MW+) 풍력시스템 개발 등 한계돌파형 개발·실증 가속

     ※ Net-zero구현초격차태양전지(134억원), 신규풍력설비안전검증및통합형플랫폼(50억원) 등

▪ 전력망’30년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구축을 위해 HVDC(초고압직류송전)

핵심 기자재 국산화, 차세대 전력망(지능·분산형 송·배전망) 개발·실증본격화

      ※ 신규HVDC차단기/해저케이블(36억원/35억원), 신규한국형배전망AI모델개발및실증(140억원) 등

- 원자력(SMR 등)혁신형 SMR 상용화(’32년 운영허가신청) 및 선박용 용융염

원자로(MSR) 설계 착수, 우주·국방용 초소형원자로(MMR) 기술개발 박차

▪ SMR 원자로 인허가 규제 체계 개발 본격화, 민·관 협력체계 

가동을 통해 차세대 SMR 개발·확산 지원

      ※ 신규i-SMR상용화(577억원), 신규MSR핵심기술(520억원), 극한환경원자력전원공급(107억원) 등

- 핵융합핵융합로 핵심 소부장의 개발·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착수,

핵융합로 설계기간 단축을 위해 AI 기술 접목 가상 플랫폼 개발

  ※ 신규핵융합핵심기술실증기반구축(1,601억원), AI기반디지털가상핵융합로플랫폼(100억원) 등

○ (혁신·미래소재 : ’262.41 → ’27안2.44조원) 희토류 등 핵심 소부장의 

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폐자원 재활용·대체·저감기술 등 투자 확충

- 원유·나프타 공급 불안정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非중동산

원유 활용기술 및 대체연료 기반 나프타 생산기술 개발 착수

     ※ 신규희토류리스크제로화원천기술(109억원), 신규비중동산기회원유전처리기술(35억원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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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미래 과학기술·산업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프론티어 기술 육성

○ (첨단바이오 : ’261.9 → ’27안2.2조원) 바이오 AI 전환을 위한 지역 연구거점 

구축, 감각 복원 및 신체제약 극복을 위한 BCI 기술 확보에 도전

    ※ 신규차세대신약거점(160억원), 신규정밀의료거점(160억원), 신규브레인링크이니셔티브(195억원) 등

- 난치병 극복 및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유전자·세포치료 및

재생의료, 차세대 백신(mRNA 플랫폼) 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

     ※ 신규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공정고도화(64억원), 팬데믹대비mRNA백신개발(405억원) 등

○ (우주항공·해양 : ’261.5 → ’27안2.0조원) ’29년 우리 위성의 달궤도 진입에 

이어 ’30년 민간 주도 달착륙을 위한 소형 달착륙선 개발 본격화

    ※ 신규소형달착륙선개발(1,063억원), 신규달궤도통신위성개발(130억원) 등

- 2030 북극항로 상업 운항 친환경 쇄빙선 개발, 진해신항 개항 대비 

AI 항만 구축, 복잡한 도심에서의 UAM 안전운용체계 고도화·실증(울산)

     ※ 신규북극항로운항선추진발전시스템(16억원), 신규K-UAM안전운용체계실증(165억원) 등

○ (양자 : ’260.30 → ’27안0.37조원) 국내 제조산업 역량 기반 양자 소부장 

시장 선점, use-case 개발 등 활용·확산 저변 확대 분야에 주력

- 양자컴퓨터 완제품 제조를 통한 양산 공급망 생태계 육성, 양자통신·
센서 상용화 기술 및 초광역 클러스터 기반 지역산업 양자전환 지원

     ※ 신규국산양자컴퓨터그랜드제조챌린지(175억원), 신규퀀텀밸리QX기술혁신지원(260억원) 등

 협력·연계 기반 투자 선순환으로 지역·기업 활력 제고

□ 투자방식 다양화, 기술사업화·기업성장 촉진(’263.4 → ’27안4.2조원)

○ (투자형 R&D) 現 출연 방식(지원의 반대급부 無) 중심의 정부 R&D 지원

체계에 출자 방식 도입, ｢투자→회수→재투자｣ 선순환 촉진(’27안0.1조원)

    *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어 R&D 투자 성과 회수 및 재투자 제약

    ※ (SPC형) 신규유전자·세포치료제사업화및성과환류(250억원), 신규화합물반도체상생팹(400억원), 

(투자조합형) 신규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(200억원), 신규공공연구성과기반투자형R&D(243억원)

○ (성과확산 고속도로) 우수한 R&D 성과가 기술사업화를 통해 실질적

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사업 투자 확대

    ※ 투자연계기술개발(스케일업TIPS, 글로벌TIPS 中 정책지정형)(’26591→’27안1,661억원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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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과감한 투자로 지역을 혁신의 새로운 중심으로 대전환(’263.3 → ’27안4.5조원)

○ (지역R&D)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을 지원하는 

지역 R&D를 4.5조원 규모로 유례없이 전폭적 투자

    ※ 모든 사업에서 지역 연계(사업 추진·지원체계 등)를 검토하여 지역 R&D의 범위 확장

- 자율형R&D지역의 강점 분야를 살려 지역 스스로 R&D를 기획하고

추진하는 지역 자율형 R&D 확대(’260.14→ ’27안0.55조원, 2개→ 5개 부처)

     ※ 신규4극3특과학기술혁신(1,497억원), 신규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(1,400억원),
신규권역단위핵심기업육성(70억원),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(497억원) 등

○ (지역AX) 지역 강점 제조산업에 피지컬 AI를 접목한 지역 AX에
집중 투자하여 기술개발-인프라-공동연구 지원체계 구축

    ※ 전북(자동차)협업지능피지컬AI기반SW플랫폼(1,457억원), 경남(정밀제조)인간-AI협업형LAM개발글로벌
실증(986억원), 광주(모빌리티·에너지)AX실증밸리(1,151억원), 대구(바이오·로봇)지역거점AX혁신(643억원) 등

- 지역 산·학·연과 4대 과기원 협력 기반 지역 특화 산업 AX 혁신

     ※ KAIST(중부권, 국방·바이오)(30억원), GIST(호남권, 에너지·이차전지)(30억원), 
DGIST(대경권, 로봇·반도체)(30억원), UNIST(동남권, 조선해양·소재)(30억원) 등

○ (지역기초) 비수도권 소재 이공계 연구자와 학생들이 지역에 뿌리를

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-지역 연계형 기초연구 사업 확장

    ※ 신규개인기초(지역장기)(300억원), 이공학학술연구기반(글로컬랩)(448억원) 등

□ 민·군 기술 협력 선순환 강화로 국방·K-방산 동반성장(’264.7 → ’27안5.0조원)

○ (스마트 강군) 미래 전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휘관의 의사결정을

지원하는 국방 AI 플랫폼 개발(K-팔란티어 육성 본격화) 등 착수

    ※ 신규민군기술협력(국방AI운영체계플랫폼기술개발)(60억원) 등

○ (첨단기술 신속적용) 국내 드론 기업에 대한 R&D 지원과 우리 군의

구매·조달*을 연계하여 신속히 전력화

    * ’27년 정찰용 드론 100대 실증, ’30년까지 총 6만여대 드론 조달 계획

    ※ 신규드론분야시장창출프로젝트(99억원), 신속시범사업(1,153억원) 등

○ (핵심기술 국산화) 무기체계에 필수적이나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

국방반도체에 본격 투자,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 개발 추진

    ※ 신규국방반도체(565억원), 신규유무인복합체계용첨단항공추진체계(20억원), 신규차세대
항공무기체계용첨단항공엔진핵심소재·부품제조기술(67억원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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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성장 기회 약속

□ 젊고 유능한 청년·인재들의 성장 사다리 구축(’261.5 → ’27안1.8조원)

○ (인재양성) 우수 이공계 인재의 산실인 영재학교 확대*, 청년 연구자의

안정적 연구수행 지원** 및 산·학·연 연계 교육·연구 기회 제공***

    * 영재학교: 1개(부산)→6개(충북·광주 2개교 신설(’27) 및 ’28년까지 3개교 추가 전환)

   ** 대학원생연구장려금((’26) 1,390개 → (’27안) 1,800개 이상) 등

  *** AI국가대표양성(InnoCORE)(750억원), 전략기술박사후연구원산학프로젝트(39억원) 등

-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강화, 재외 한인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·정착 등 지원

     ※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트랙(494억원), 글로벌인재교류·활용(884억원) 등

○ (청년창업 등) 창업지원 R&D(초기기술검증(PoC) 등) 확대 및 기술

사업화 연계 촉진, 산·학·연 협력·연계 기반 청년 취업·채용 강화

    ※ 중소기업기술혁신(창업성장기술개발)(1,307억원), 공공연구성과사업화창업지원(986억원) 등

□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

○ (기초연구 : ’263.4 → ’27안3.6조원) 계속과제를 포함한 전체 과제 수를

지속 확대(’252.2→ ’262.5→ ’27안2.6만개↑)하여 인재 성장 선순환 구조 확립

- 복원된 풀뿌리형 기본연구 예산*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연구 저변 보호

     * 풀뿌리형 기본연구 : (’26) 1,499 → (’27안) 3,185억원

-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맞추어 연구 인력·시설·장비* 등을 대학이 

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블록펀딩 사업(’27년 3개교, 이후 확대) 도입

     * 포닥·전임연구원·장비전담인력 등 인건비, 통합관리체계 구축비, 장비 도입비 등

     ※ 신규기초연구기반(연구중심대학기반)(120억원), 신규공동활용시설조성(연구시설장비)(45억원) 등

○ (출연기관 : ’264.0 → ’27안4.8조원)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의 안정적

인건비 지원* 및 정부·민간 수요 기반 전략연구사업의 지속 확충**

    * (출연연) 인건비 지원 목표 비중 : (’26) 60.3% → (’27) 70.2% → (’30) 100%

   ** (’26) 100개, 0.45조원 → (’27안) 152개, 0.70조원

○ (실패의자산화) 목표를 미달성했지만, 수행 과정이 우수한 연구가 

사장되지 않고 국가적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

    ※ ◯예  ‘의미있는 도전’ 과제를 선정하여 후속연구 지원(신규한계도전프론티어(54억원) 등), 

실패의 과정(데이터 등)도 관리·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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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민의 안전과 일상이 우선인 사회 실현

○ (재난안전 : ’262.4 → ’27안2.7조원) 방산기술을 적용한 산불 정밀진화

기술개발(’29년 현장적용 목표) 등 첨단기술 활용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

    ※ 신규K-방산기술기반스마트산불정밀타격기술(110억원) 등

- 「밀반입→유통→국민 접촉」으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를 끊을 수

있도록 마약 탐지·거래 수사 기술 및 첨단장비 개발 등 투자 확대

     ※ 불법마약류대응을위한현장기술개발(68억원) 등

○ (일상체감) 고령화 시대 대비 돌봄 로봇 개발·실증, K-컬처 공연

등을 원거리에서 실제처럼 교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 착수

    ※ 신규국가AI통합돌봄플랫폼(195억원), 신규K-컬처라이브공연향유경험혁신기술(250억원) 등

○ (우리의과학(K-Science))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과학기술에 접목하여

독창적 기술 확보와 사회·문화적 가치 창출을 동시 달성

    ※ 신규전통의재가치화를통한K-뮤지엄글로벌선도(62억원) 등 112억원

Ⅳ. 향후 계획

□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

○ 국무회의 의결(9월초)

○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(9월초)

□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 기획 및 보완(하반기)

○ ’27년에는 사업계획서 검토를 받은 대형 R&D 사업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

- 추가 점검 필요 사업은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

사업기간, 총사업비, 추진내역 등을 내실 있게 재검토

□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·확정(12월)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

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

담당자 정한솔 사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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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: jhs2435@korea.kr


	[보고1호]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(안)
	책갈피
	Ⅰ. 정부R&D 투자 여건
	Ⅱ. ’27년도 주요R&D 예산 배분·조정 개요



